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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태도
올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10시에 귀가한 후 11시에 바로 잠자리에 들고 

5시 30분~6시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모범을 보이기 위해 7~8월까지는 7시 전에 학원에 도착해서 먼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대다수 

재수생들이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을 얘기했을 때 의아해합니다. 몸소 겪어보기 전까지는 저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수면의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나서 다음 날 수업시간 집중을 위한 최상의 컨디션이 유지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에아침에 세면, 배변했는지 여부, 옷차림 등과 같은 사소한 요인도 하루 집중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저는 청바지를 입고 

학원에 오면 불편해서 공부가 안됐기 때문에 거의 항상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학원은 멋 부리고 이성 친구 사귀러 오는 곳이 아니기에 

옷차림 하나하나도 공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기적으로이기적으로 생활하세요. 집중에 방해되는 것들을 차단하세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공부를 못한다면 

인간관계를 잠시 단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능 끝나면 생각보다 반 친구들을 많이 안 봅니다. 재수생활에선 비록 

왕따가 되더라도 대학 잘 가면 승리자가 됩니다. 저는 밥도 거의 항상 혼자 먹으면서 배운 내용을 되새김하거나 자습시간에 무엇을 

공부할지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재수 때 즐겨 먹던 야식도 다음 날 공부에 

방해될 것 같아 먹지 않았습니다.

학습 태도
선생님은선생님은 가리지 말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선생님이 자기와 안 맞는다고 배척하거나 거만하게 굴면 자기 손해입니다. 어떤 

선생님이든지 배울 점을 찾아야 합니다.

능동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게 수능 날 좋은 점수를 받는 데에 어떤 도움이 될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합니다. 국어 과목을 예로 들겠습니다. 

1. 실력을 키우는 공부

  실력을 키우는 공부에는 독해력을 키우는 공부가 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능동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인물의 심정이 

어떨까?” “이 부분에서 이러이러하므로 문제가 나올 것 같다.” “이 문장을 쓴 글쓴이의 의도가 뭘까?” 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도움됐습니다. 문제 풀 때 자신의 사고 과정을 글로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적어 놓고 나면 어디서 사고가 잘못 됐는지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이 글의 어떤 부분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참고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2. 시험 상황에 강해지는 공부 

  시험 상황에 강해지는 데에는 모의고사 후 시험지를 다시 보며 내가 정신적으로 흔들린 부분과 이유를 찾는 공부가 도움됐습니다. 

틀린 문제를 보고 “아, 내가 어려워하는 과학 지문에 멘탈이 흔들려서 다음 지문에 있는 이 문제를 틀렸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학생은 

다음 시험부터 과학지문 풀이 이후 정신을 바로 잡게 됩니다.

3. 실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을 준비하는 공부

 저는 국어 실력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EBS에 실린 문학 작품 대부분을 원작을 찾아 읽었습니다. 덕분에 수능 날 

현대소설 부분에서 통째로 읽었던 작품이 나왔습니다. 고전문학 부문도 14종 문학 자습서 모음집을 여러 번 읽어서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전 시가를 보는 눈도 생긴 것 같습니다.

상위권상위권 학생들은 “내가 절대적인 실력을 키워서 어떤 난이도의 문제든 다 맞을 거야!”와 같은 객기를 부립니다. 그러다 정신적으로 

무너져서 실력 발휘도 못 해보고 +1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험상황에 대처하는 연습과 실력을 넘어선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많이 중요합니다.


